
롯데케미칼, 자사주식 102억원에 처분

롯데케미칼(대표 신동빈·허수영)은 신규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주식 4만주를 101억6000만원에

처분하기로 했다고 1월17일 공시했다.

지분은 주식시장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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